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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최소 세 차례 임

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

한 것으로 드러났다. 거부 시기는 여당인 더불

어민주당 내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얘기가 본

격화된 시기 등과 겹친다. 이로 인해 법원 안

팎에선 김 대법원장이 여권과 수시로 교감하

며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연거푸 거부해 

민주당에 의한 ‘임성근 탄핵’을 가능케 한 것 

아니냐는 ‘탄핵 거래’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.

1. 제1차 거부=與 총선 압승 직후

본지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, 임 부장판사는 

작년 4월 말쯤 “몸이 아파 법관 일을 할 수 없

다.”며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김 대

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하며 면담을 요청했

다. 여당이 압승한 4·15 총선 직후였다. 그런

데 김 대법원장은 김 차장을 통해 “사표를 수

리할 수 없다.”며 “면담은 임 부장이 수술을 

받고 나서 하자.”고 답했다고 한다.

법무매거진

“정기인사때 아니라서…” 김명수, 

탄핵 거짓말 해명하며 또 거짓말 법무뉴스

〈지난 2월 7일 오후 서울 서초

구 대법원 앞에 김명수 대법

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근조화

환이 놓여 있다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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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제2차 거부=인권법 출신 與 의원들 

‘탄핵해야’

2차 거부는 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을 

직접 만난 작년 5월 22일 있었다. 사표는 이

미 한 달 전 제출돼 있었고, 이 자리에선 사의

만 재차 밝히는 자리였다. 김 대법원장은 이때

도 “지금 (여당이)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

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

무슨 이야기를 듣겠냐 말이야.”라며 사표 수

리를 거부했다.

당시는 국회 원(院) 구성도 되지 않은 시기

였다. 여당이 당 차원에서 ‘판사 탄핵’을 밀어

붙이던 때는 아니었다. 총선 압승으로 기세등

등하던 여당 안에서 탄핵을 강하게 주장하던 

사람들은 판사 출신 초선인 이탄희·이수진 

의원이었다. 둘은 김 대법원장이 설립한 진보 

성향의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 

회원 출신이다. 둘은 작년 4월 말부터 5월, 다

수 언론 인터뷰를 통해 ‘사법 농단 판사를 탄

핵하지 않는 건 국회의 책임 방기’라고 했다.

3. 제3차 거부=與 ‘법원 불만’ 노골적 표시

임 부장판사는 작년 12월 14일 또다시 김인

겸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“정기 인사 때 나

가고 싶다.”며 사의를 표명했다. 2월 초 예정

된 정기 인사에 맞춰 물러나면 후임자 인사를 

할 수 있어 인사의 걸림돌이 되는 걸 피할 수 

있다는 취지였다고 한다. 그러나 김 차장은 그

에게 ‘대법원장의 뜻’이라며 “정기 인사가 아

니라 내년 2월 28일에 임기만료로 나가라.”고 

말했다고 한다.

당시는 법원에 대한 민주당의 불만이 고조

되던 시기였다. 법원은 작년 11월 6일 지난 

대선에서 대규모 ‘댓글 조작’을 지시한 혐의

를 받던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에서 실형

을 선고했다. 12월 1일엔 윤석열 검찰총장에 

대한 법무부의 ‘직무정지’ 처분 효력을 중단시

키고 윤 총장을 직무에 복귀시키는 결정을 했

다.

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 사표 수리를 세 

번째 거부하고 9일 뒤인 작년 12월 23일, 민주

당 이탄희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“임성근을 

탄핵하겠다.”며 탄핵 추진을 공식화 했다. 이

후 올 1월 27일과 28일 민주당 의총에서 이 의

원은 ‘임성근 탄핵 소추 방안’을 설명했고 당 

지도부도 이를 받아들였다. 결국 지난 4일 임 

부장판사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.

4. 거짓말 해명하며 또 거짓말

김 대법원장은 작년 임성근 부장판사와의 

면담에서 ‘탄핵’ 발언을 했다는 지난 3일 자 

본지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. 그런데 4일 당시 

면담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하루 만에 거짓

말로 드러났다. 김 대법원장은 4일 해명 자료

를 내고 “기억을 되짚어 보니, 면담과정에서 

‘정기 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

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’는 판단하에 녹

음 자료처럼 (탄핵 발언을) 한 것으로 기억한

다.”고 했다. 김 대법원장은 이날 야당에 보낸 

답변서에서도 똑같이 해명했다. 그러나 그가 

“정기 인사 때 사직하겠다.”는 임 부장판사의 

요청마저 거절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‘탄핵 발

언’ 거짓말에 이어, 이 거짓말을 언론과 야당

에 해명하면서 또 거짓말을 했다는 지적이 나

왔다. 이에 대해 대법원은 ‘사실관계를 확인 

중’이라고 했다. 임 부장판사는 전화기가 꺼져 

있어 연락이 닿지 않았다.

(출처/조선일보)


